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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관리 좀 잘 해주십시요.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펴주는 게  그것이 큰일입니다.  섭리안에서 일들을 해야합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온종일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역자들 오면  생명들이 계속 모여들어서 

굉장히 버겁다고 합니다.  

기도는 내가 대신 하니까 여러분은 행동해야 합니다.(관리 할 때)

해외 나갔다 온 사람들 자꾸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뛰도록 하십시오. 앞

으로는 한국에서 계속 뛰어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해서 초대를 받으려고 합니다. 큰 것을 배웠

습니다. 이것을 중국 가서 배워가지고 온 것입니다. 

내가 또 해외 나갈까봐 걱정하는데 앞으론 안 나갈겁니다. 

회원들이 자꾸 중국 가서 언어 배우는데 그렇게 배울 필요 없습니다. 한국말이나 열심히 배우라고 

하십시오. 

그때에 맞는 말 “은쟁반에 금 사과”같이 그때에 맞는 길을 가야합니다. 

이때에 만든 길이 홀로 가는 길도 있고 사막 길도 있고 나뭇길도 있고.... 그때 맞는 길을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편한 길로 가면 안됩니다. 얻는 것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릅니다.  내가 거기 있을 때  계란이 먹고 싶어서 (계란 먹고

운동하면 근육이 좋아지니까)  넉달 동안 기도했는데 계란을 못먹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

겠다하고 기도한지 5달 만에 결국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란을 하나님이 줬다고 하셨습

니다. 계란국으로 이미 주셨는데 몰랐던 것입니다. 공안들에게 계란을 40개 샀는데 나는 몇 개 못먹

고 다른 사람이 다 뺏어서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들이 뺏어 먹을까봐 내가 안 준건데 그걸 몰랐냐? 다른 방법으로 준건데-. 그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생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과 달라고 기도했는데 사과안주고 (사과)물을 주지 않습니

까? 사과 뺏길까봐. 하나님이 주실 때 그렇게 주시는 걸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받은 게 너무 많

습니다. 그러니 감사할지모르면 안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평대협 왔다갔는데 모두들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건자들이 나 한국 못오게 했다고 해서 “ 내

가 처음에는 오는게 뜻이 아니었다. 중간부터 결심했다. 거기일 다 끝내고 와야해서 그러니 그거 때

문에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